
파사무용단의 붓다 일곱걸음의 꽃 의 세 번째 무대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< , > .

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발심하고 수행하셨습니다 그. 

리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진리를 구현하셨습니다 이러한 가. 

르침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스스로 혼란하고 잘못된 가치로 물들어 가는 척박한 , 

시대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깊게 돌아보게 합니다.

현실의 삶에서 부처님의 뜻을 올곧게 실천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. 

에 부처님의 삶과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을 현대무용으로 풀어내어 인류의 스승이자 

우리의 좋은 벗으로 안내하는 파사무용단의 노력은 불교계의 커다란 귀감이 되어주

고 있습니다.

파사무용단 안무가 황미숙 선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추어 창의

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공연을 제작하는데 헌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실로 붓. <

다 일곱걸음의 꽃 은 단순히 부처님의 일생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중생들에게 전, >

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스며있기에 불자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.

붓다 일곱걸음의 꽃 은 년 초연에 이어 년 째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< , > 2012 3

있습니다 매년 작품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현대적 감각의 무용예술을 통해 정신. , 

의 가르침까지 널리 나누어온 파사무용단의 진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불자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붓다 일곱걸음의 꽃 을 관람하여 부처님의 고< , > , 

뇌와 갈등 기쁨과 희열을 함께 느끼고 현실의 삶을 향기롭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, , 

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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